
근골격계 질환

72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성형작업에서 발생한 
결절종

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조립작업 직업관련성 높음

1 개 요
김○○(30세, 남)는 1995년 5월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스틸벤트 공정

에서 작업해오다, 1999년말에 좌측 완관절 배부에 부드러운 종괴가 만져져서 2000년 
1월 17일 ‘결절종’으로 진단받고 제거술을 받았으며, 이후 2001년 6월 말경 다시 좌
측 완관절 배부에 종괴가 발생하여 자꾸 커져서 2001년 7월 ‘좌측 완관절 배부 재발
성 결절종’으로 진단받고 결절종 제거술을 받았다. 

2 작업환경
김○○은 스틸벤트 공정 성형기에서 성형되어 나오는 피스톤 링을 성형하는 작업

과 피스톤 링의 장력을 측정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. 1 pole의 길이를 300~500㎜ 정
도로 코일링한 다음, 코일링된 제품의 품질 확인 중 치수와 장력을 측정한다. 피스톤 
링 자체의 무게는 약 0.01~0.02㎏, 길이는 약 70~80㎝이다. 2001년 1월경부터는 때때
로 같은 스틸벤트 공정의 합구연마와 황삭사상(황삭버프) 공정에서 지원작업을 하여 
왔다. 합구연마 작업은 링의 절단면 외경 모서리 부분을 좌측,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
면서 그라인더로 절단면을 일정량만큼 연마한다. 황삭사상 공정의 체결작업은 공치구
에 코일링된 링을 넣고 치구를 회전시키면서 양손으로 링을 치구에 밀착시키고 밀착
된 치구를 설비에 고정시켜 버핑작업을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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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의학적 소견
김○○는 1999년말경 좌측 완관절 배부에 종괴가 만져져서 2000년 1월 17일 S정

형외과에서 ‘결절종’으로 진단받고 제거술을 받았다. 이후 2001년 6월 말경 다시 좌
측 완관절 배부에 종괴가 발생하여 자꾸 커져서 Y정형외과에서 2001년 7월 23일 ‘좌
측 완관절 배부 재발성 결절종’으로 진단받고 결절종 제거술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
받고 있다. 결핵,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류마티성질환 및 통풍 등의 골관절질환의 과
거병력 및 가족력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. 흡연은 6~7년 전부터 10개피/일을 하고 있
다. 음주는 하지 못한다. 

4 결 론
김○○의 결절종은 
① 손/손목의 고빈도의 반복작업과 손목의 신장, 굴곡 등이 발생의 위험인자인 손

목/손의 근골격계 질환의 하나인 결절종으로 확진되어 수술(제거술)을 받았던 
근로자로,

② 6년 이상의 장기간 스틸벤트공정의 피스톤링 성형작업과 합구연마, 황삭사상공
정의 지원검사 작업공정에 종사하여 실제로 고빈도의 반복 작업 및 손목의 신전
과 굴곡이 요구되는 작업에 종사했고,

③ 이 질병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직업 또는 반복외상과의 결절종의 관련성은 
명확하지 않지만 동일 사업장의 손/손목의 고위험군인 다른 3명의 근로자에서도 
결절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


